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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목소리로

가장 먼저 봄을 속삭이는 야생화

새끼노루귀

2월, 겨울의 끝자락이다. 공기가 아직 차다. 하지만 빈

들녘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작은 야생화가 생명을 피워

봄이 오고 있음을 먼저 알린다.

야생화는 마치 동네 어귀에 숨어 있는 부끄럼 많은

소녀 같다. 지금 한창 꽃을 피우는 매화나 수선화는 선

비들이 좋아하는 꽃이지만 이름 모를 야생화는 왠지 소

녀들이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앞선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봄을 맞는 제주. 눈을 뚫고

노랗게 복수초가 올라오고, 저 멀리서도 자신의 존재

를 알리는 백서향의 향도 차가운 공기에 실려 더 짜릿

하다. 그 뿐인가. 보랏빛 자태를 뽐내는 갯쑥부쟁이며,

광대나물, 노란꽃과 녹색 줄기가 선명한 흰괭이눈도

봄을 먼저 반긴다. 발갛게 달린 자금우와 백량금 열매

도 꽃은 아니어도 곱다. 새끼노루귀, 들개미자리, 둥근

빗살괴불주머니도 수줍거나 혹은 화려하게 저마다 봄

옷을 갈아입고 자태를 뽐낸다.

복수초는 복과 장수의 의미를 담고 있어 사람들이 예

로부터 좋아했다. 제주절물자연휴양림이나 남조로변

물영아리의 둘레길인 물보라길에 가면 쉽게 만날 수 있

다. 특히 잎이 가늘다해서 붙여진 이름인 세복수초는

제주가 주 자생지로 일반 복수초보다는 몸집이 작아 소

담하다. 이들 대부분은 군락을 이루고 있어 도란도란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다.

백서향의 향기는 일품이다. 100m 넘는 거리에서도 향

이 날 정도다. 일찍 서둘러 겨울잠에서 깬 벌이나 나비

가 먼저 찾는 꽃이다. 작은 꽃들이 여럿 모여 하나의 줄

기에 피는데 꽃은 밖에서 안으로 하나둘씩 피기 때문에

오랫동안 피어 짙은 향기를 전한다.

초령목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식물로 제주에서는

평년에 견줘 한 달 가량 일찍 꽃을 피웠다.

광대나물은 예선 밭이나 들에 핀 잡초로 여겼다. 그

만큼 흔했던 야생화다. 연분홍빛 꽃이 피는데 아직도

지척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새덕이, 꿩의바람꽃, 새끼노루귀, 무릇, 산쪽

풀 등은 본 듯, 안 본듯 한 얼굴로 봄이면 자신의 존재

감을 알린다.

경기침체 속에 코로나19 여파로 제주경제가 더욱 힘

들다. 그리고 아이들은 얼마 없으면 방학을 끝내고 새

학기를 맞는다.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다.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작지만 짙은 향기로 우리를

기다리는 야생화를 마주하라. 종이와 펜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글로 남기거나 아니면 휴대전화로 사진 속에

담아둬도 좋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 전문이다. 이 짧은 시는 우리

에게 진한 감동을 준다. 야생화도 그렇다. 그 추운 겨

울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작은 생명력에서 사람들은 작

지만 큰 위로를 받는다.

오는 주말, 가벼운 옷차림으로 야생화를 만나러 산

책을 나가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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